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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요 내용 

뉴욕증시 휴장 3일(현지시간) 미국 증시는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하루 휴장. 

日 내년 예산, 채권 매

출이 세수 초과 전망 

부채 조달을 통한 예산 조달이 세수를 넘어서는 것은 종전 이후 처음이

다. 이는 최근 경기후퇴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, 특히 일본 

정부는 주요 예산재원을 2년 연속 부채에 의존해야 할 전망. 지난 해 

회계연도의 일본 정부 세수는 44조엔까지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전

망. 올해 가을 마련될 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세수 전망은 46조엔까지 

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태. 

中 국부펀드, 加 최대 

광산업체 지분 17% 인

수 

4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에 따르면 텍리소스는 은행 채무를 

갚기 위해 CIC로부터 17억400만캐나다달러(15억달러)의 투자를 받겠다

고 밝혔음. 이번 인수를 통해 CIC는 텍리소스의 클래스 B 하위 의결권

주를 주당 17.21캐나다달러에 인수, 의결권 6.7%도 확보했음. 텍리소스

는 "이 같은 지분 매각은 중국의 주요 금융 투자자와 관계를 수립할 수 

있는 매력적인 기회"라고 언급. 또 "CIC는 1년 동안의 보호예수 기간이 

종료된 이후에도 광산, 금속, 광물 관련 경쟁업체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

기로 합의했다"고 밝혔음.  

2차 건설·조선사 3곳 

워크아웃 졸업 

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업체 

15곳 가운데 3곳은 워크아웃을 졸업, 4곳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기업

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음. 송촌종합건설, 영동건설, 중도건설, 태왕 등

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음. 신도종합건설, 화성개발, 르메이에르건설, 

한국건설, 새한종합건설, 대원건설산업, 세코중공업 등 7곳은 경영정상

화 계획을 확정했음. 

올해 車수출 206만대 

전망…`6년래 최저 

반도체와 함께 수출효자 품목인 자동차산업의 이같은 암울한 전망은 국

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 5일 한국자동차산업연구

소가 작성한 '2009년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`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

내 완성차업체들의 수출은 작년대비 23.2% 줄어든 206만대에 그칠 전

망. 이는 지난 2003년 181만4,938대를 기록한 이래 6년만에 최저치. 

이중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작년보다 21.0% 감소한 88만4,000대, 신흥

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24.8% 줄어든 117만6,000대를 각각 기록할 

것으로 관측.  

<참고>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.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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